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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노인과 젊은이를 대상으로 그림의 정서가에 따른 회상 수행의 차이를 알아보

았다. 긍정성효과는 특히 노인들이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 잘 처리하는 현상

을 가리킨다. 실험 1에서는 정적, 부적, 중립 그림들로 이루어진 슬라이드를 보는 동안 세 가

지의 부호화과제를 조작하였다. 실험참가자에게 그림을 단순 제시한 통제 조건과, 각 그림의

구도를 평가하게 한 인지초점 조건에서는 젊은이는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많이 기억하

는 부적 편향을 보였으나, 노인은 아무 효과도 보이지 않았다. 제시된 그림의 정서가를 평가

하게 한 정서초점 조건에서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도 정적 그림을 부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긍정성효과를 보였다. 실험 2에서는 통제 조건으로 그림을 제시하였는데, 즉시회상

검사의 결과는 실험 1의 통제 조건의 결과와 같았다. 즉시회상 후 다시 20분이 지연된 후에

반복회상 검사를 했을 때, 젊은이는 여전히 부적 편향을 보였음에 비해 노인은 긍정성효과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반복 인출을 하는 동안 노인들이 부적 정보보다 정적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주고 더 정교한 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끝으로 사회문

화적 맥락과 노화에 따른 정서조절 양상의 차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어 : 정서기억, 노화, 긍정성효과, 부호화과제, 반복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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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 년간 노인과 젊은이를 비교한

많은 실험연구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처리

속도, 감각기능, 작업기억, 선택주의 능력 등

의 인지 영역에서 감퇴가 일어남을 비교적 일

관성 있게 보고해 왔다(Zacks, Hasher & Li,

2000). 하지만 최근의 인지 노화 연구가들

(Charles, Mather & Carstensen, 2003; Kensinger &

Corkin, 2003)은 인지적인 노화를 상실이 아닌

획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속

적인 감퇴로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던 노화가

복잡하고 순응적인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력이 많이 들고, 의

도적이고, 자원 집약적 인지과정이 연령 증가

에 따라 감퇴하는 것과 달리 정서와 관련된

자기조절 능력은 손상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

한다고 한다. 노화에 따른 정서연구에 따르면

노인기에 육체적인 건강이나 인지기능은 감

퇴하지만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상적인 정

서 경험은 실제적으로 증가하거나 일정하다

(Carstensen, 1995; Charles et al, 2003). 이처럼

인지체계와 정서체계의 발달궤도가 다르므로

노화로 인해 감퇴되는 인지체계를 정서체계가

보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Psychology and Aging 저널은 이 주제

를 2005년 특집으로 다루었다. 건강한 노화에

따른 인지변화와 정서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정

서와 인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건강한 노화에 의한

인지와 정서의 변화

노화에 따른 인지적 감퇴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노인들은 약간의 인지적

변화를 보인다. 인지 노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 번째 이론은 영역일

반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노화에 의해 감퇴

되는 어떤 핵심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의 붕

괴가 여러 인지 과제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한

다고 설명한다. 노화에 의해 감퇴되는 핵심과

정으로는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기능, 정

보처리속도 및 관련이 없는 주변 자극을 무시

하는 억제능력을 들고 있다(Li & Lindenberger,

2002).

두 번째 이론은 영역특수화 이론이다. 영역

특수화 이론은 노화에 의한 인지적 보존과 손

상의 복잡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영역

보다 어떤 한 영역에 더 많은 인지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 특정적인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

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노인들은 적절한 장소

나 사람의 이름을 인출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

한 단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다(Old & Naveh-Benjamin, 2008).

나이가 듦에 따라 기억과 같은 인지처리는

감퇴하는 데 비해 정서 처리과정은 거의 감퇴

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일상의 주관적인 정서

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실제적으로 증가하

거나 일정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Carstensen,

1995).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비슷하게 일상생

활의 정서반응을 보고했다(Carstensen, Pasupathi,

Mayr & Nesslroade, 2000). 주관적인 경험수준에

서 뿐만 아니라 정서그림에 대한 피부전도 반

응에서도 노인과 젊은이 간에는 각성의 차이

가 거의 없었다(Denberg, Buchanan, Tranel &

Adolphs, 2003).

특히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듯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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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노인들은

과거의 여러 시점보다 현재를 가장 만족스럽

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Agren, 1998). 많

은 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배

우자와 사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에 비해 우울증에 덜 걸

리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유지하며,

기분부전장애로 진단된 노인들조차도 높은 정

서적 안녕감을 보이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였다

(Oxman, Barrett, Sengupta & Williams, 2000). 전

생애에 걸쳐서 볼 때 정적 정서는 일정하거나

(Carstensen et al., 2000) 증가한다(Mroczek, 2001)

는 연구도 있는 반면, 나이가 들면 증가하

다가 최고령이 되면 감소한다(Smith, Fleeson,

Geiselmann, Settersten & Kunzmann, 1999)는 연

구가 있다. 유경,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2009)

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

구에서 노인들이 부적 정서보다 정적 정서를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3년간

지속된 종단 연구에 의하면, 부적 정서는 연

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적

정서는 60세까지는 안정적이고 이후에 약간

감소하였다(Charles, Reynolds & Gatz, 2001).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정서조절을 더 잘한다.

유경과 민경환(2003)은 노년기에 편안하고 행

복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분을 잘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이며,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안했다. 서구에서 1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

러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지 연구

에서 노인들은 갈등을 피하거나 표현을 지연

하는 것을 선호한다(Deihl, Coyle & Labouvie-

Vief, 1996). 이는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자신

의 정서를 더 잘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김민희와 민경환(2004)은

63∼83세의 노인 19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

접에서 노인들은 부정정서를 덜 경험하고 긍

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노인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목표 중에서 정서조절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 긍정성 효과

수세기 동안, 정서와 인지는 분리되어야 한

다고 생각되어 왔다. 정서는 사람들을 비합리

적이게 만들어서 인지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이런 견해에 반해, 최근의 연

구들(Mather & Knight, 2005)은 정서적 개입은

인지 감퇴보다 인지 향상을 가져온다는 실례

들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 반응에 손상을 입

은 사람들은 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의사 결정 과제 수행을 잘 못하는 데에서 보

듯이 정서 반응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자극에

대해한 초점유지와 탐색을 더 잘하고, 정서적

으로 관련 있는 자극을 더 잘 기억한다. 젊은

이뿐만 아니라 노인도 비정서 정보보다 정

서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정서현출성 효과

(emotion salience effect)를 보였다(Knight, Maines,

Robinson, 2002). 사람들은 정서정보 중에서도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정보에 더 잘 주의를 주

고 기억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들

은 젊은이들이 부적정보에 주의를 더 주고 잘

기억하는데 반면, 노인들은 긍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잘 기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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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owitz, Wadlinger, Goren & Wilson, 2006).

이를 전형적으로 긍정성효과(positivity effect)라

고 한다. 긍정성 효과는 자서전적 정보(Rozin

& Royzman, 2001), 단어(Knight et al., 2002), 그

림(Charles et al., 2003), 얼굴 자극(Mather &

Carstensen, 2003)의 장기기억, 작업기억(Mikels,

Larkin, Reuter-Lorenz & Carstensen, 2005), 출처기

억(May, Rahhal, Berry & Leighton, 2005), 주의

(Isaacowitz et al., 2006) 그리고 사회적 판단

(Mather & Johnson, 2000) 등 다양한 과제에서

보고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단어와 그림 기

억 과제를 중심으로 긍정성효과 연구들을 간

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Knight 등(2002)은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

인 단어기억에서 연령차를 발견했다. 노인들

은 젊은이보다 즉시회상검사와 지연회상검사

에서 더 높은 비율로 정적인 단어를 기억했으

며 더 낮은 비율로 부정적인 단어를 기억했다.

게다가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부적인 동음이의

어 철자를 더 잘 못 쓰는 경향이 있었다. 정

서단어에 대한 기억에서 연령차를 조사한

Leigland, Schulz와 Janowsky(2004)의 연구에서 즉

시회상과 30분 지연회상검사를 했을 때에는

연령차가 없었으나 재인검사에서는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부적인 단어보다 정적인 단어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젊은이들

은 단어의 정서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Rozin과 Royzman(2001)은 부정적이거나 긍정

적인 기분이 들도록 유도한 다음 행복했거나

슬펐던 기억을 회상하도록 했을 때, 노인들은

긍정적인 사건을 더 잘 기억했다. 사건과 관

련된 부정적인 정서 강도는 긍정적인 정서 강

도보다 더 빨리 약해져가는 경향이 있었다

(Walker, Skowronski, Gibbons, Vogl & Thompson,

2003). 젊은이들은 매우 긍정적인 사건보다 매

우 부정적인 사건을 더 오랫동안 떠올리기 쉽

지만, 60살이 지나면 과거의 부정적인 정서

강도를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자전적 사건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Bernsten, 2002).

Charles 등(2003)은 젊은이와 노인 참가자에

게 정적, 부적, 중립 그림1)으로 이루어진 슬라

이드 쇼를 보여주고 15분 지연 후에 회상과

재인 검사를 했다. 다른 정서가의 그림에 비

해서 부적 그림의 보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줄어들었으며, 부적 그림에 대한 재인 정

확도도 다른 그림에 비해 낮았다. 그들은 나

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림보다

긍정적인 그림을 더 많이 회상함을 발견했다.

이런 긍정성효과는 성별, 사회경제적 계급, 인

종집단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젊은이, 중년, 노인 참가자들에게 자막이 있는

그림의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고 묘사된 정서

를 느껴보라고 하고 24시간 후에 자유회상 검

사를 하였을 때 젊은이들은 다른 두 연령집단

에 비해서 부적 그림을 더 많이 기억했으며

노인들은 정적 그림을 더 많이 기억함으로써

나이와 정서가의 상호작용이 있었다(Denburg

et al., 2003). 그림을 본 다음, 즉시회상과 20분

후와 48시간 후에 회상할 때 단지 지연회상만

했을 때보다 긍정성효과가 더 많이 증가했다

1) 정서그림으로는 IAPS가 주로 사용된다. IAPS는

Lang, Bradley와 Cuthbert(1995)에 의해 정서가와

각성수준에 대한 표준이 정해진 그림 데이터베

이스로서 사람, 동물, 사물, 장면 사진들로 이루

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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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r & Knight, 2005).

긍정성효과는 과제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었다. 노인과 젊은이에게 3초 간격으로

제시되는 일련의 그림 쌍을 보게 했다. 나중

에 제시된 그림이 먼저 제시된 그림보다 정서

가가 높은지를 평가하는 정서 작업기억 조건

과 두 그림 중 어느 것이 더 밝은지를 평가하

는 인지 작업기억 조건에서 노인들은 인지 작

업기억 과제에서 젊은이에 비해 저조한 수행

을 보였지만, 정서 작업기억 과제에서는 젊은

이에 필적할 만한 수행을 보였다. 게다가 정

서 작업기억 과제에서 나이와 정서가 사이에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즉, 노인들은 정적 정

서 평가를 더 잘한 반면, 젊은이들은 두 그림

에 의해 유발된 부적 정서 비교를 더 잘했다.

이처럼 여러 인지과제에서 관찰되는 긍정성

효과는 노화와 더불어 점점 강력해지며, 특히

정서적인 처리가 주요한 상황에서 긍정성효과

가 분명하게 발현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긍정성효과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한 가지 설명은 인지 자원의 제한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Labouvi-Vief와 Medler(2003)는 나

이가 들어 인지자원이 제한되면 노인들은

단순화된 정서 도식을 선호하게 되어 긍정

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긍정적인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

기 때문에 긍정성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사회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시간 제한이 없다

고 지각하므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갖게 되

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새로운 것에 가치를 두고 지적 시야

를 넓히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투자하는 반면,

노인들은 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지각하여 감

정을 통제하는 것(정서조절)과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

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그 후 개정된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Isaacowitz, 2006)은 시간지각에

의해 현재 지향 목표를 가지게 된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우선시하여 부

적이거나 중립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부분적으로 현재의 기분

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경

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정서조절 전략을 더 잘 사용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정서초점 전략

을 선호하며 부정적인 감정과 갈등을 피해가

는 전략을 선호한 결과로 긍정성 효과가 관찰

된다(Blanchard-Fields, 2005).

그러나, 일부연구는 긍정성효과를 관찰하지

못했다. Leigland 등(2004)은 정서-비정서 단어

목록에 대한 즉시회상과 30분 지연회상검사를

했을 때, 젊은이와 노인 모두 부적 단어를 정

적 단어보다 더 잘 기억했다. 또한 정적, 부적,

중립 그림으로 이루어진 슬라이드를 자기 페

이스에 맞춰서 보게 한 후 회상검사를 실시했

을 때에도 긍정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Charles, et al., 2003). 그림 슬라이드 쇼를 보는

동안 정서가를 평가하라는 부호화과제가 주

어졌을 때도 긍정성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Kensinger, Brierley, Medford, Growdon & Corkin,

2002). Mather와 Knight(2005)에 따르면 그림을

볼 때 주의를 충분히 주도록 한 조건에서는

회상검사에서 노인들이 긍정성효과를 보였으

나, 그림 보기와 더불어 목표-비관련 과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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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패턴을 모니터)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조

건에서는 부적 편향을 보였다.

Isaacowitz 등(2006)과 Fung 등(2008)은 안구

추적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표정의 합성 얼굴

(같은 사람의 중립표정과 네 감정(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중 하나를 포함)에 대한 응시

정도를 관찰하였다. 서양 노인을 대상으로 한

Isaacowitz 등(2006)에서는 젊은이들이 두려운

얼굴에 대한 주의 선호를 보인 반면 노인들은

행복한 얼굴표정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Fung

등(2008)은 참가자만을 중국 노인으로 바꾸

었을 뿐인데, 이들은 행복한 얼굴을 멀리하

고 두려운 얼굴 자극에 주의선호를 보였다.

Mather와 Carstensen(2003)과 고선규, 강효선, 이

태호(2009)는 얼굴 그림과 겹쳐 제시되는 점을

탐지하게 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젊은이들은 뚜렷한 반응 편향을 보

이지 않았으나, 서양 노인들은 부적-중립 얼

굴 쌍에서 점이 중립 얼굴에 있을 때 그리고

중립-정적 얼굴 쌍에서 점이 정적 얼굴에 제

시될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점을 더 빨리

탐지하는 긍정성효과를 보였으나(Mather &

Carstensen, 2003), 한국 노인들은 정적-중립 얼

굴 쌍에서 점이 중립 얼굴 위에 제시될 때 유

의하게 더 빠른 반응을 보였다(고선규 등,

2009). 간단히 말해, 중국 노인과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 연구에서는 긍정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방금 언급한 Fung 등(2008)

과 고선규 등(2009)의 연구 외에 긍정성효과를

관찰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과 독일의

서양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여기에서

동양 노인과 서양 노인 간에 긍정성효과의 기

제가 다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아마도 집단주의적 문화에 속해 있는 동양인

들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조절하고, 타인

의 감정을 배려하는 규범에 익숙하고 이를 내

면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선호가 약하게 나타나거나, 분명

한 상황에서만 나타나거나 혹은 그 선호 반응

이 늦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요약하면, 긍정성효과는 노인들에게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과제에 따라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동양 문화

권의 노인에게서 잘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 정서는 보편적일지라도 정서 반응

과 표현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정서와 인지 상호작용 역시 연령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특히 본고는 한국 노인의 정서

기억과 관련하여 긍정성효과를 검토하고, 긍

정성효과에 영향을 주는 과제와 상황 변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긍정성효과의

배후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와 더불

어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의의도 고찰하고자 한다.

실험 1

Mather와 Johnson(2000)은 젊은이들은 의사결

정에서 정서적인 양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

시하면 자신들의 과거 결정을 더 정적으로 기

억하지만 노인들은 외적인 정서단서가 있든

없든 정적인 편향을 보임을 밝혀냈다. Kennedy,

Mather, Carstensen(2004)은 47∼102세 사이의 수

녀 300명에게 14년 전 보고한 개인적인 정보

에 대해, 처음 설문지를 작성할 때의 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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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리면서 질문지를 완성하라는 정서초점 조

건, 가능한 한 자신이 처음 작성한 내용을 정

확히 떠올려 질문지를 완성하라는 정확초점조

건, 특별한 지시 없이 질문지를 완성하라는

통제조건으로 나누어 회상해 보도록 하였다.

정확초점 집단과 젊은이 통제집단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보다 많이 기억했으며, 정서

초점 집단과 노인 통제집단은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보다 더 많이 기억했다. 젊은이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라는 외부지시가 있을 때

만 긍정편향을 일으키는 반면, 노인들은 외부

지시에 관계없이 긍정성효과를 보였다. 하지

만 노인들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강조함으

로서 정서에 주의를 주는 것을 제한한 정확초

점 조건에서는 긍정성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Mather와 Knight(2005)는 부호화시에 그림을

보는 데 모든 주의를 주도록 한 충분주의(full

attention) 조건에서는 뒤이은 회상검사에서 노

인들은 긍정효과를 보였으며, 부호화시에 동

시에 목표-비관련 과제(소리패턴을 모니터)를

준 분할주의(divided attention) 조건에서는 부적

인 편향이 있음을 밝혔다. Knight 등(2007)의

안구추적기를 사용한 정서-중립 자극쌍과 정

서-정서 자극 쌍 얼굴과 그림에 대한 선택적

시각주의 연구에서 젊은이들은 충분주의 조건

과 분할주의 조건 모두에서 부적편향을 보인

데 반해 노인들은 충분주의 조건에서는 긍정

성효과를 보였지만 분할주의 조건에서는 부적

주의편향을 보였다. 노인들은 외부지시에 관

계없이 정서조절 목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정서적인 안녕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지통

제 자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Mather(2006)는

긍정성효과 산출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조건은 정서조절목표의 활성화이다.

노인들은 정서를 조절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

며, 정서목표를 명시적으로 일깨워주지 않을

때도 노인들의 경우 정서 목표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자신

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청할 때에야 정

서조절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인지적 통제과정의 가용성이다. 부적 정서 정

보를 억압하고 정적 정서 정보를 선택하는 전

략적 처리는 목표와 일치하는 정보를 향상시

키고 목표-불일치 정보를 감소시키는 인지적

통제과정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 조건은 기

억과제의 처리가 전략적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기억과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자원이 제한되어 정서조절목표가 기억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더 줄어든다는 것

이다.

이상에서 부호화과제가 정서 자극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 정서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정서그림에 대한 부호

화과제에 따라 긍정성효과가 달리 관찰될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1은 한

국의 정상 노인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세 가

지 부호화지시 조건 - 통제조건, 정서초점 조

건, 인지초점 조건 - 에서 정서-비정서 그림에

대한 젊은이와 노인의 정서기억을 비교해 보

고자 한다. 통제조건은 특별한 부호화지시 없

이 TV를 보듯 그림 슬라이드를 보는 조건으

로서 참가자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기억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조건이다. 정서초점 조건은 그

림을 보면서 그림의 정서가(정적, 부적, 중립)

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그림의 정서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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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도록 한 조건이다. 그리고 인지초

점 조건은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구도(예, 사

선구도, 수평구도 등)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서 정보에 대한 주의를 제한하는 조건이다.

정서-비정서 그림에 대한 부호화과제들은 젊

은이와 노인에 따라 각각 상이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통제조건에서 노인들은 정적 그림을 부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많이 기억할 것이

다. 그러나 정서조절 목표를 활성화시키는 정

서초점 조건에서 노인들은 물론 젊은이도 정

적 그림을 부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할 것

이다. 반면에, 정서 정보에 대한 주의 및 정서

조절이 제한되는 인지초점 조건에서 노인들은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하거

나 둘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대학생 157명과 노인 12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노인 참가자는 전주 지역에 거주

하는 지역 노인 종합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

그램 수강생, 자원봉사단체 회원, 평생교육원

실버반 수강생들 중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60세 이상 정상노인(K-MMSE에 의해 기준이상

의 점수를 받은 노인)들 가운데 모집한 지원

자들이었다. 대학생은 전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심리학개론 수강생 중에서 지원한 이들

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대가로 대학생 참가자

들은 실험참가 점수를 받았으며, 노인 참가자

들은 오천원 정도의 선물을 받았다.

도구 및 실험재료 실험자극 제시 및 반응입

력 등을 위해 노트북컴퓨터를 사용했다. 실험

프로그램은 E-prime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효과가 대상의 친숙성

등에서 유래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IAPS(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를 한국

젊은이와 노인들이 평가한 정서가와 각성가

기준을 사용했다. 실험자극인 정서적 그림과

중립적 그림은 한국 젊은이 20명과 노인 20명

이 IAPS중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림

(정서가 6.5 이상) 40장, 부정적이라고 생각되

는 그림(정서가 2.5 이하) 40장 그리고 중립적

이라고 생각되는 그림(정서가 4.5 ~ 5.5) 40장

에 대해 정서가와 각성가를 9점 척도로 평가

했을 때, 정서가가 뚜렷이 구별되면서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림들로 뽑힌

것들이었다. 실험 자극은 정적자극 16장(평균

정서가 = 7.19, SD = .41), 부정자극 16장(평

균정서가 = 1.99, SD = .41), 중립 자극 16장

(평균 정서가 = 4.90, SD = .52)이었다. 총 48

장 중 6장은 연습시행에 사용되었으며, 그 대

신 IAPS와 별도로 한국인이 들어 있는 6장의

그림이 같은 절차로 선별되어 본 시행에 사용

되었다. 즉 연습시행에 6장, 본 시행에 한국인

그림 6장을 포함한 48장이 사용되었다.

노인들의 긍정성효과가 기분일치성효과에

기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e Scale: PANAS)를 사용했는데 이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경험을 묻는, 5점 척도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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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하위척도인 정적 정서척도와 부적 정서척

도는 본 연구의 표본에서 내적 일치성을 보였

다(부적 정서: Cronbach α = .87; 정적 정서:

Cronbach α = .82).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평

가하기 위해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를 실시했다. 노인기의 인지기능과 관계

가 있는 건강정도와 시력도 1점(나쁨) ~ 4점

(아주 좋음)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험절차 젊은이와 노인 각각을 통제조건,

정서초점 조건, 인지초점 조건에 무선으로 할

당했다. 참가자들에게 친숙한 생활공간- 대학

생 참가자들은 대학의 강의실, 노인 참가자들

은 그들에게 익숙한 생활공간인 복지관, 평생

교육원의 강의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병원

의 회의실 등- 에서 소그룹으로 실험을 진행

했다.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한 후 인구

통계학적 요인, 자기보고 건강정도, 시력 및

기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정적 정서 및 부

적 정서척도 검사(PANAS)를 실시했다. 과제조

건에 따라 6장의 그림으로 연습시행을 실시한

후 본 시행을 했다. 통제조건 참가자들은 “TV

를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제시된 그림을 보세

요”라는 지시에 따라 컴퓨터 화면에 각각 3초

동안 무선 제시되는 48장의 정서-비정서 그림

을 보았다(그림 1). ISI(inter stimulus interval)는

3초였다. 정서초점 조건 참가자들은 “그림을

보고 유쾌한지 불쾌한지 자신의 느낌을 설문

지에 제시된 9가지 사람 얼굴표정 중 하나에

표시해 주세요”라는 지시에 따라 컴퓨터 화면

에 각각 3초 동안 제시된 48장의 정서-비정서

그림을 보면서 정서가를 9점 척도로 평가해서

그림이 사라진 후 3초 동안 설문지에 표시하

도록 했다. 인지초점 조건 참가자들은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구도를 평가해서 설문지에 제

그림 1. 실험 1에서 과제 유형별로 본 자극제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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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9가지 구도(수직구도, 수평구도, 사선구

도, 삼각형구도, 호선구도, S자형구도, 마름모

구도) 중 하나에 표시해주세요”라는 지시에 따

라 컴퓨터 화면에 각각 3초 동안 제시된 48장

의 정서-비정서 그림을 보면서 사진의 구도를

평가해서 그림이 사라진 후 3초 동안 9가지

구도 중의 하나에 표시했다. 세 조건 모두 그

림을 보는 데 걸린 시간은 같았다. 세 조건의

참가자 모두 그림을 본 3분 후에, 본 그림 중

생각(기억이라는 말을 쓰지 않음)나는 장면을

간단하게 쓰라고 하는 깜짝 회상검사를 수행

했다. 노인들은 실험이라는 말을 꺼려하므로

노인 참가자에게 본 조사는 기억력을 측정하

려는 것이 아니고 정서가에 따른 기억의 패턴

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실험설계 2(연령: 젊은이, 노인) X 3(부호화지

시: 통제, 정서초점, 인지초점) X 3(정서가: 정

적, 부적, 중립)의 혼합설계를 하였으며, 연령

과 부호화 지시는 집단간 변인이었고, 정서가

는 집단내 변인이었다.

결 과

자료 분석에 앞서 그림에 대한 적절한 회상

이 아닌 것, 예컨대 자신의 느낌(예, ‘당황스럽

다’ 등. ), 무관련 그림, 범주화(예, ‘평화를 느

낄 수 있는 장면’ 등), 한 장면만 상세히 묘사

한 것, 둘 이상 장면의 혼합, 무반응 등의 자

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노인 집단만 23명:

통제조건 = 6명, 정서초점 조건 = 5명, 인지

초점 조건 = 12명).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젊

은이 157명(통제조건 = 52명, 정서초점 조건

= 51명, 인지초점 조건 = 54명)과 노인 99명

(통제조건 = 32명, 정서초점 조건 = 36명, 인

지초점 조건= 31명)의 자료가 쓰였다.

과제 유형별에 따른 교육 정도, 자기보고

건강정도와 시력, K-MMSE점수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표 1에 통합하여 제시하

였다. K-MMSE점수, 건강, 시력에 대한 자기평

가는 노인들의 전반적 인지 상태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교육 정도도 집단간 차

이가 없었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검사에서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정적 정

서경험을 높은 수준으로 보고했으며, t(224) =

6.94, p < .05, 부적 정서도 노인들이 젊은이보

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했다, t(224) = 4.98,

p < .05.

변수 노인 (n=99) 젊은이 (n=157)

나이 68.9(5.9) 21.6(2.1)

교육정도 13.5(1.8) 13.9(.9)

건강정도 2.7( .4)

시력 2.1( .7)

K-MMSE 28.3(1.2)

주. 1) K-MMSE의 만점이며 24점 이상은 인지적

손상이 없음을 가리킨다.

2) 자기보고 건강과 시력은 1(나쁨)∼4(아주

좋음)까지 4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표 1. 실험 1에서 노인과 젊은이 집단의 특성의 평

균(괄호안의 표준편차)

회상 검사에서 실험참가자들이 보고한 내용

이 제시된 그림들 중 어떤 것에 관한 것인지

에 대해 심리학전공 박사수료생 2명과 석사과

정 대학원생 1명이 독립적으로 평정했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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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은 평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최

종 결정했다. 부호화지시 조건에 따른 젊은이

와 노인의 정서가별 회상 그림 수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연령과 부호화과제 유형 및 그림의 정서가

에 따라 회상한 그림 수에 대한 반복측정 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젊은이가 노인보다 더

많은 그림을 회상하였다, F(1, 250) = 194.66,

MSe = 4.46, p < .05, �2 = .44. 정서가에 따

라 회상한 그림 수는 유의한 차를 보였다,

F(2, 500) = 254.82, MSe = 2.19, p < .05, �2

= .51. 정서가와 연령 집단 간 상호작용은 유

의했다, F(2, 500) = 22.49, MSe = 2.19, p <

.05, �2 = .08. 세 부호화과제 유형 간 회상한

그림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250) =

33.84, MSe = 4.46, p < .05, �2 = .21. Scheffé

의 사후분석 결과 회상한 그림 수는 통제조건

과 정서초점조건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통제조건과 인지초점조건(p < .05), 정서초점

조건과 인지초점 조건(p < .05)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서가와 부호화과제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했다, F(4, 500) = 13.60, MSe

= 2.19, p < .05, �2 = .10. 연령 집단과 부호

화과제 유형 간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2,

250) = 6.67, MSe = 4.46, p < .05, �2 = .05.

정서가와 연령집단, 부호화 과제유형 간 이차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4, 500) = 6.73, MSe =

2.19, p < .05, �2 = .05.

정서현출성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각 부호

화과제 별로 정서 그림의 회상 평균(즉,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에 대한 회상 그림 수의 평

균)을 중립 그림의 회상 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노인과 젊은이가 수행한 세 과제유형 조

건 모두에서 정서현출성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림 2의 왼쪽부터 관찰된 t 값은 다음과 같

다: t(31) = 7.21, t(51) = 11.12, t(35) = 9.78,

t(50) = 8.87, t(30) = 5.71, t(53) = 15.88).

부호화 과제 유형별, 연령집단별로 회상한

정적 그림 수과 부적 그림 수를 비교해보면,

통제조건에서 젊은이는 부적 그림을 정적 그

림보다 더 많이 회상했다, t(51) = -5.07, p <

.05. 노인들은 회상한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

에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초점 조

건에서 젊은이는 정적 그림을 부적 그림보다

더 많이 회상했다, t(50) = 6.33, p < .05. 노인

도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정적 그림을 부적 그

그림 2. 실험 1에서 세 과제유형에 따라 노인과 젊은이가 정서 그림의 정서가(정적, 부적, 중립)별로 회상

한 그림 수(오차막대는 ± 1 표준오차, **p<.01. ***p<.001, n.s.는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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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보다 더 많이 회상했다, t(35) = 2.82, p <

.05. 즉, 회상한 그림의 정서가 패턴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인지초점 조건에서 젊은

이는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더 많이 회

상했다, t(53) = -6.61, p < .05. 노인들은 회상

한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정적, 부적, 중립적 그림 48장을 보는 동안

세 부호화과제(통제조건, 정서초점 조건, 인지

초점 조건)가 한국의 정상 노인들과 대학생들

의 회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부호화 과제유형과 연령에 관계없이

정서 그림이 중립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되는

정서현출성 효과(Isaacowitz et al., 2006)가 젊은

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서도 관찰되었다.

통제조건에서 젊은이에게서는 부적 편향이 관

찰된 반면, 노인들에게서 긍정성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통제조건은 그림자극

을 수동적으로 보게 하는 조건으로서 서양 노

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Charles et al., 2003; Denburg et al., 2003)에서는

긍정성효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된 조건이었다.

정서초점 조건에서 노인과 젊은이 모두 정

적 그림을 부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긍정성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정서에 초점

을 맞추라는 외부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젊

은이도 정서조절 목표를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들(Kennedy 등, 2004; Mather & Johnson, 2000)과

일치하였다.

인지초점 조건에서 노인들과 젊은이들 모

두 전반적으로 수행이 저조했다. 젊은이들은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하

는 부적 편향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들

(Kennedy et al., 2004; Mather & Johnson, 2000)

과 일관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노인들은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을 비슷하게 기억했는데 이

는 노인들은 인지적자원에 제한이 없을 때는

목표지향적인 처리를 해서 긍정성효과가 나타

나지만 인지적 자원에 제한이 있을 때는 부적

편향을 보인다는 연구들(Charles & Carstensen,

2007; Mather & Knight, 2005)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러한 차이는 인지과제의 난이도

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본 실험 1의

인지초점 조건의 과제는 그림의 9가지 구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제로서 그림을 보는 동

안 소리를 변별하도록 한 Mather와 Knight

(2005)의 분할 주의 과제와 비슷했다. 그러나

그들의 과제에서는 시각과 청각이라는 서로

다른 감각양상이 이용되고 정답이 명확하였음

에 반해, 본 연구의 인지초점 과제에서 참가

자들은 그림의 구도를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정서 정보를 처리해야 했으며 또한 그림의 구

도 판단도 더 어려운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젊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은 고난이도 과제 조건에서 그림 평가

를 위해 인지자원을 소모함으로써 기억과제

처리자원이 제한되어 정보처리에서 정서의 효

과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박선희, 2010).

세 가지 부호화 조건에 따라 정서기억 양상

이 다르게 관찰된 결과는 긍정성효과가 부호

화에서 그림의 평가가 정서 정보에 대한 주의

나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제한한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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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서양 노인 대상 선행연구(통제조건)에

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된 긍정성효과가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 노인들이 서양 노인과 비교

해서 긍정정보를 덜 주목할 가능성을 시사한

다.

정서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

으로 알려진 현상은 기분일치성 효과이다. 기

분일치성 효과는 개인의 정서 상태와 일치하

는 항목이 그렇지 않은 항목보다 학습이나 회

상이 잘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 개개인의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

(PANAS)로 평가한 정서 상태와 회상한 그림의

정서가와의 상관은 젊은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r = 0.42, p <.05, 노인의 경우 그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r = 0.18, p =

0.09. 즉, 젊은이들에게서는 기분일치성 효과가

나타났지만 노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들이 보이는 긍정성효과가 노인들이

젊은이에 비해 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기분일치처리 가설로는 설

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실험 1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정서

그림을 중립 그림보다 더 잘 기억함을 밝힘으

로서 연령이 증가해도 정서가 인지향상에 영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으며 전형적인 정서기억

연구 자극인 IAPS의 정서-비정서 그림을 사용

하여 부호화할 때의 정서 초점의 자극 평가가

긍정성효과의 산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지초점 조건에서 긍정

성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인지자원이 그

림 자극 평가를 위해 소모되면 정서 정보가

덜 처리되어 긍정성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험 2

정서기억 연구가들은 긍정성효과를 시간지

각에 따라 노인들이 현재지향목표를 갖고 감

정을 통제하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우선시하여 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초점을 두

기 때문이라고 주로 설명하고 있다. 노인들은

외부지시에 관계없이 정서조절 목표를 활성화

하여 긍정성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Blanchard

-Fields, 2005). 정서조절 목표는 부호화, 저

장, 인출 등의 기억과정 중 어느 단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일까? 여러 연구들(Mather &

Carstensen, 2003; Mather & Knight, 2005)은 정

서적인 목표가 젊은이보다 노인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호화와 인출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실험 1에

서는 부호화할 때 그림 자극에 대한 평가가

정서 정보에 대한 주의나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제한한 정도가 노화관련 긍정성효과 산

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2에서는 인출 단계에서의 긍정성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한다.

Mather와 Knight(2005)은 젊은이와 노인 참가

자에게 IAPS의 정서-비정서 그림들로 된 슬라

이드를 보여준 다음, 20분 후와 48시간 후의

반복적인 회상검사를 시켰는데, 반복인출이

노인들의 기억에서 부적 그림에 대한 정적 그

림의 회상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이 결과는 노인들이 부적 정보를 인출

할 때보다 정적 정보를 인출할 때 정교화 처

리를 더 잘 하기 때문이며, 노인들의 이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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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에 대한 선택 증가가 기억에서 긍정성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렇

다면 실험 1에서 관찰되지 않은, 통제조건의

긍정성효과가 지연(반복) 회상에서는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실험 2에서는 정서-

비정서 그림자극 슬라이드에 대한 즉시회상

및 지연회상 과제에서 반복인출에 의해 노인

들이 긍정성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실험 1의 통제조건에서 한국 노인들은

정적 그림을 부적 그림보다 조금 더 많이 기

억하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즉 긍정성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실험 1은 정서 그림의 각성수준을 통제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실험 1의 통제조건과

같은 실험절차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Charles

et al., 2003; Mather & Knight, 2005)에서 각성

수준이 통제되지 않았음에도 긍정성효과가 관

찰되었고, 일반적으로 정적 자극이 부적 자극

보다 각성수준이 낮음에도 긍정성효과가 관찰

되기 때문이다. 정서에 대한 차원적인 접근에

서 보면, 각성수준은 정서의 핵심 차원 중 하

나로서 정서기억 향상에 공헌하는 중요한 요

인(McGaugh, 2004)이므로, 실험 1에서 노인들

이 긍정성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실험 1에

사용된 부적 그림 자극의 각성수준이 정적 그

림 자극의 각성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일 가능

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 2에서는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의 각성가를 통제할 것이다.

반복 인출과 각성 수준 통제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즉시회상에서 노

인들은 정적 그림을 부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할 것이다. 지연회상에

서 노인들의 경우 긍정성효과가 마찬가지로

관찰되거나 더 강화될 것이며, 젊은이들의 경

우 부적 편향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0명

과 전주 지역에 거주하며 정상인지 기능을 가

진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60세 이상의 노인

20명이 각각 남여 10명씩 본 연구에 참가했다.

실험에 참가한 대가로 대학생 참가자들은 실

험참가 점수를 받았으며 노인 참가자들은 만

원을 받았다.

도구 및 실험재료 실험자극 제시 및 반응입

력 등을 위해 노트북컴퓨터를 사용했다. 실험

프로그램은 E-prime으로 작성되었다. 한국 젊

은이와 노인들이 정서가와 각성가를 평가한

IAPS 그림 자극 중에 정서가가 뚜렷이 구별되

면서 노인과 젊은이에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는 정적자극 16장(평균정서가 = 7.59,

SD = .44), 부정자극 16장(평균정서가 = 2.34,

SD = .59), 중립 자극16장(평균정서가 = 4.90,

SD = 0.52)이 사용되었다. 특히,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의 경우 은 실험 1에 사용한 그림

중 각성수준이 높은 부적자극과 각성수준이

낮은 정적 그림은 제외되었으며 정적 그림(평

균 각성수준 = 5.26, SD = .78)과 부적 그림

(평균 각성수준 = 5.65, SD = .75)은 각성수준

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다시 선별되었다. 중

립자극은 실험 1에 사용한 자극이 그대로 사

용되었다. 참가자들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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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를 사용했다.

두 하위척도인 정적 정서척도와 부적 정서척

도는 본 연구의 표본에서 내적일치성을 보였

다(부적 정서: Cronbach α = .91; 정적 정서:

Cronbach α = .75). 실험 1과 마찬가지로

K-MMSE를 실시했다. 20분 지연 기간에 방해

과제로 웩슬러 검사에 포함된 숫자폭검사

(Digit Span Test), Corsi 블록짚기 검사를 변형

한 시공간폭 검사(Spatial Span Test) 및 도형 맞

추기 과제를 실시했다.

실험절차 실험은 참가자들에게 친숙한 생활

공간에서 개인별로 진행되었다.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 후 참가자들에게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와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자기

보고 건강정도 및 시력정도를 보고하도록 했

다. 연습시행은 회상시의 침투효과를 배제하

기 위해 실시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고 실

험에 대한 지시와 자극제시 방법은 실험 1의

통제조건과 같았다. 3분 후에 생각나는 그림

을 간단히 쓰라는 회상검사를 실시했다. 20분

동안 되뇌기를 방해하는 과제로 숫자폭 검사

(DST), 시공간폭 검사(SST), 도형 맞추기 과제

를 실시한 다음 지연 회상검사를 실시했다.

회상검사가 다 끝난 후에는 참가자 각각에게

본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실험설계 2(연령: 젊은이, 노인) X 2(검사시

기: 즉시, 20분지연) X 3(정서가: 정적, 부적,

중립)의 혼합설계를 하였다. 연령은 집단간,

검사시기와 정서가는 집단내 변인이었다.

결 과

본 실험 2에 참가한 노인과 젊은이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시력과 K-MMSE에 대한 자기

평가 점수들이 표 2에 제시되었다. 노인집단

과 젊은이의 교육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이

즉시회상 및 지연회상 과제에서 보고한 그림

의 정체에 대해 심리학전공 박사수료생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독립적으로 평정했

으며 일치하지 않은 그림에 대한 평정은 논의

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젊은이와 노인의 즉

시 회상검사 수행과 지연회상 수행 결과는 그

림 3에 제시되었다. 본 실험 2에 참가한 젊은

이와 노인들의 자기보고 정서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시회상과 지연회상 과제에서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보고한 그림들이 정서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 검사시

기, 및 정서가 변인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

변수 노인 (n=20) 젊은이 (n=20)

나이 67.0(5.7) 21.3(1.7)

교육정도 13.2(1.9) 13.7( .9)

건강정도 2.6( .6)

시력 2.3( .4)

K-MMSE 28.6(1.0)

주. 1) K-MMSE의 만점이며 24점 이상은 인지적

손상이 없음을 가리킨다.

2) 자기보고 건강과 시력은 1(나쁨)∼4(아주

좋음)까지 4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표 2. 실험 2에서 노인과 젊은이 집단의 특성의 평

균(괄호안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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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였다. 즉시회상과 지연회상의 보고를

합산했을 때 젊은이들이 노인보다 더 많은 그

림을 회상했다, F(1, 38) = 31.09, MSe = 6.91,

p < .05, �2 = .45. 검사 시기에 따른 주효과

와 검사시기와 연령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유

의미하지 않았다. 정서가의 주효과는 유의미

했으며, F(2, 76) = 42.10, MSe = 4.76, p <

.05, �2 = .53, 정서가와 연령집단 간의 상호

작용도 유의미했다, F(2, 76) = 5.30, MSe =

4.76, p < .05, �2 = .12. 검사시기와 정서가

의 상호작용과 정서가, 검사시기, 연령집단 간

의 이차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서현출성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그림 3

의 두 회상 시기별로 정서 그림에 대한 회상

평균(즉,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에 대한 회상

그림 수의 평균)과 중립 그림의 회상 수를 비

교하였다. 그 결과 노인과 젊은이가 수행한

두 회상 시기 조건 모두에서 정서현출성 효과

가 발견되었다(그림 3의 왼쪽부터 관찰된 t(19)

값은 다음과 같다: 8.17, 5.51, 7.96, 4.92).

검사시기별로 젊은이와 노인이 회상한 정적

그림 수와 부적 그림 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즉시회상에서 노인들은 정적 그림과 부적 그

림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은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유의

미하게 많이 회상했다, t(19) = 2.35 p < .05.

지연회상에서 노인들은 정적 그림을 부적 그

림보다 더 많이 회상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t(19) = 1.75, p = 0.096, 젊은이들은 부적 그

림을 정적 그림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회상했

다, t(19) = 3.04, p < .05. 즉, 젊은이들은 부

적 편향을 보였으며 노인들은 긍정성효과의

경향성을 보였다.

즉시회상에서 노인들의 인지능력 점수(숫자

폭 검사점수를 표준화한 점수와 시공간폭 검

사점수를 표준화한 점수를 합한 점수)와 정적

그림 수나 부적 그림 수는 유의한 상관이 없

었다. 지연회상에서 노인들의 인지능력 점수

와 정적 그림 수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r

= .53, p < .05, 부적 그림 수와는 유의한 상

관이 없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지연회상이

나 즉시회상에서의 정서가별 회상 그림 수와

인지능력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

그림 3 그림 3. 실험 2에서 회상 시기에 따라 노인과 젊은이가 정서가 유형별로 회상한 그림 수

(오차막대는 ± 1 표준오차, *p<.05, ***p<.001, n.s.는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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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한국 노인과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성수준이

통제된 정적 및 부적 그림과 중립 그림 48장

을 보여주었을 때,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

도 즉시회상과 지연회상 모두에서 정서현출성

효과를 보였다. 즉시 회상에서 젊은이들은 부

적 편향을 보였으나, 노인들은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을 비슷한 정도로 기억했다. 젊은이

에 대한 결과는 수동적인 부호화조건에서 부

적 편향을 보고한 선행연구들(Kennedy et al,

2004; Mather & Johnson, 2000)과 일치하였으나

노인에 대한 결과는 긍정성효과를 보고한 선

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각성수준을 통

제하였음에도 즉시회상에서 긍정성효과는 관

찰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 1에서 긍정성효과

가 관찰되지 않은 것이 정적 그림과 부적 그

림의 각성가 차이 때문은 아님을 보여준다.

노인들의 경우 즉시회상에서 긍정성효과가

관찰되지 않고 지연회상에서 긍정성효과의 경

향성이 나타났지만 젊은이들은 즉시 및 지연

회상 모두에서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더

많이 기억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즉각

회상력보다 지연 회상력이 더 저하된다고 알

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노인들은 20분이

지연되었음에도 정서기억이 잘 유지되었다.

또한, 지연회상검사에서 드러난 긍정성효과의

경향성은 지연 기간 동안 일종의 정교화 처리

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숫자폭 및 시공간폭 검사와 긍정성효과 크

기 간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능력을

가진 노인이 낮은 인지능력을 가진 노인에 비

해 더 많은 긍정성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을 가리킨다. 이는 노인들이 보이는 긍정성효

과가 연령증가에 따른 인지감퇴에 기인한 현

상이기보다는 자신의 인지자원을 활용하여 달

성한 적응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험 전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로

측정한 참가자의 기분과 기억한 그림의 정서

가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 즉시회상과 지연회

상에서 젊은이와 노인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정서기억에서의 연령차가 기

분일치효과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험 2는 실험 1에서 관찰되지 않은 긍정성

효과가 정서 그림의 각성가의 불일치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정서기억에 관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고 해석될 수 있다. 반복인출에서 관찰된 노

인의 긍정성효과 경향성은 노인들이 지연 기

간 동안 정교화처리를 함으로써 정적 정서(정

보)를 더 잘 인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서양 문화권에서 수행된 노화관

련 정서기억 연구에서 관찰된 긍정성효과가

한국 노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지, 어떤 조건

에서 긍정성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정서 그림에

대한 다양한 부호화과제와 인출 조건에서 고

찰했다. 실험 1에 참가한 노인들의 경우 통제

조건과 인지초점 조건에서는 긍정성효과가 관

찰되지 않았으나 정서초점 조건에서는 긍정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젊은이들은 통제조건과

인지초점 조건에서 부적 편향을 보였으나 정

서초점 조건에서는 긍정성효과를 보였다. 노

인들도 정서현출성 효과를 보임으로써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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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해도 정서개입이 인지처리를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정서 그림에 대한 각성 수준을

통제하고, 별다른 초점 지시를 하지 않은 실

험 2에서는 즉시회상에서는 실험 1의 통제조

건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나 지연회상에서 젊

은이는 실험 1과 같이 부적 편향을 보였으나,

노인들은 긍정성효과의 경향을 보였다. 인지

능력검사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 노인일수록

지연회상에서 정적 그림을 더 많이 기억했으

며 반복인출에 의해 정적 그림이 더 많이 증

가했다. 실험 2의 결과는 노인들은 부적 정보

를 인출할 때보다 정적 정보를 인출할 때 정

교화처리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며, 젊은이와 노인의 정서기억 양상이 다름

을 시사한다. 정서기억에 대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들은 정적 그림을 부적 그림

보다 많이 기억하고, 젊은이들은 부적 그림을

정적 그림보다 많이 기억함을 보고하고 있지

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달랐다. 이는 젊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자원이 부족한 노

인들이 정서초점 과제에서는 그림의 부호화가

힘들지 않으나, 인지초점 과제에서는 그림 평

가에 인지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정서내용에 충

분한 처리자원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결과일 수

있다.

다양한 부호화조건에서 젊은이와 노인의 정

서기억을 검사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흥미로

운 것은, 서양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통제조건에서 긍정성효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된 데 반해(Kennedy et al., 2004; Knight et

al., 2002; Mather & Carstensen, 2003; Mather &

Johnson, 2000), 한국 노인들은 긍정성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실험자극

으로 사용한 IAPS가 서양 사람이나 풍경 등으

로 이루어져 한국 노인에게 처리의 부담을 준

탓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 노인을 사

용한 Fung 등(2008)의 연구와 한국인 얼굴 자

극을 사용하고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선

규 등(2009)의 연구에서도 긍정성효과가 관찰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과제처리 부담보다도 사회문화적 요인

에 더 크게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집

단주의 문화에 살고 있는 한국의 노인들의 정

서조절 양상이 개인주의 문화에 살고 있는 서

양노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얻어

졌을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노인과 젊

은이의 정서기억(예, 긍정성효과)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직접 평가하는 연구는 별로 없

었다. Charles 등(2003)은 정서 정보에 대한 기

억에서 연령관련 긍정성효과가 성별, 사회경

제적 계급, 인종집단에 관계없이 관찰된다고

보고했지만, 그의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미

국에 살고 여러 인종집단을 비교했다는 제한

점이 있다.

정서조절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서양과 동양문화 간 비교연구들(Markus

& Kitayama, 1991; Tsai, Knutson & Fung, 2006)

은 일관성 있게 정서조절방식에 차이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서양문화에서는 개인의 행

복과 행복의 표현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동양문화에서는 집단 구성원간의 조화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Markus & Kitayama, 1991).

어떤 정서조절 전략을 쓸 것인가는 유아기부

터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아온 개인의 사회문

화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지식구조에 따른다

(Gross & Thompson, 2007). 개인의 학습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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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맥락에 의해 습득된 지식은 자동화되

어 아무런 의도나 통제 없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연령증가에 따라 문화차는 확대

된다는 주장(Fung & Ng, 2006)이 이를 뒷받침

한다. 본 연구의 젊은이 참가자들은 서양인

대상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정서기억 양상을

보인 반면, 노인들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

것도 이런 주장과 일관적이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우

선시하여 현재의 기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정서조

절목표를 우선시해서 부적이거나 중립적인 정

보보다 긍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긍

정성효과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서

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한 사람

만의 행복은 사회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연령관련 긍정성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대부분

의 연구들은, 미국과 독일과 같이 자신의 자

존심과 행복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추구하는 개인주의문화에서

수행되었다. 한국과 같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잘 적응하기위해 부적 정서를 수용하고 타인

중심적 정서체험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

서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서양과 다를

수 있다.

본 실험 1과 2에 참가한 피험자 개개인의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PANAS) 평가 결

과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부적정서도 더 많이 보고했다.

이는 정서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실제적으로

증가한다는 Carstensen(1995)의 주장과 일치한

다. 또한 회상한 그림의 정서가와 참가자의

기분 상태는 젊은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었

으나(기분일치효과), 노인들의 경우에는 관련

이 없었다. 이는 노인들이 보이는 긍정성효과

가 노인들이 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하기 때

문이 아니며 노인들은 부적 기분일 때조차도

긍정편향을 보인다는 Isaacowitzet 등(2006)의 주

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호화조건과 인출맥락에서 정서와 인

지상호작용을 검증한 것이다. 둘째, 두 실험연

구를 통해 정서에 초점을 맞추도록한 조건에

서만 긍정성효과를 보였으며, 나머지 부호화

지시 조건에서는 서양노인대상 연구와 달리

정적 그림과 부적 그림을 비슷한 정도로 기억

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의 노

인들은 서구인과 다른 정서조절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서 정보의 반

복인출이 노인들이 보이는 정서기억에서의 정

적 편향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자극으로 주로 서

양 사람이나 환경으로 이루어진 그림목록인

IAPS를 사용한 것이다. 물론 한국의 젊은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서가와 각성 수준을 평

가해서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특히 한국

노인들에게는 덜 친숙한 자극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통제조건에서 긍정성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발달과 관

련된 횡단연구의 제한점으로서 부호화 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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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인출에 의한 젊은이와 노인의 정서기억양

상의 차이가 노화라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

는 것인지 동시대 집단효과(cohort effect)의 의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인지가 개인의 독립적인 삶과 안녕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노화문제

는 심리학의 다른 분야보다 인지심리학의 역

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많은 외국

연구들은 노화의 인지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지-정서 상호작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

권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마음은 다를

수 있다. 이제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도 서구심

리학을 넘어 동양심리학, 한국 심리학이 연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인지재활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노인의 인지과정에 대한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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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ity Effect in the Recall of Emotional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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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wo experiments, this research examined the positivity effect in the emotional memory of Korean older

and younger adults. To understand its mechanisms, this research examined age differences in the various

encoding conditions and the retrieval condition. Experiment 1 manipulated three (control vs. emotion-focused

vs. cognition-focused) encoding conditions during which a series of pictures with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emotional content were presented. In the control condition and cognition-focused condition, older

adults recalled a similar number of positive and negative images, whereas younger adults recalled more

negative images than positive images. On the contrary, in the emotion-focused condition, older adults as well

as younger adults recalled more positive images than negative imag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positivity

effect was related to constrains of encoding tasks, particularly those that focus participants on emotional

content. Experiment 2 investigated the impact of repeated retrieval on the positivity effect. After viewing a

picture slide show, older and younger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call the pictures immediately and the

recall test was given again 20 minutes later. The results of immediate recall test were almost the same to

those of control condition of experiment 1. In the repeated recall test, older adults recalled marginally more

positive images than negative images, whereas younger adults recalled more negative images than positive

images. Thus, older adults seem to do more elaborative processing when retrieving positive information than

when retrieving negative information. The pattern of this research's results, especially the absence of positivity

effect in the control condition,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differences of socio-cultural contexts and

emotion regulation patterns between Korean and Western cultures.

Key words : emotional memory, aging, positivity effect, encoding tasks, repeated retrieval


